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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의사 소통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구어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까지 의사 소통은 인간들 사

이의 문제였다. 그런데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의사 소통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비유적

으로 표현하자면 의사 소통의 당사자로서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의사 소통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대화 상대로서의 컴퓨터의 언어 능력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다. 흔히 컴퓨터가 언어 능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 어린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어린아이는 능동적으로 언어를 학습한

다. 하지만 컴퓨터의 언어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 주어야 한다. 이 과정과 관련된 연구 분야가 자연 언

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연 언어 처리를 개관한 후, 구체

적으로 문장 부호를 자연 언어 처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1. 자연 언어 처리

자연 언어 처리는 인간의 언어 능력을 모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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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능력과 언어 능력 사이의 관계이다. 이 문제와 대칭적으로 자연 언

어 처리의 규정 문제에서도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자연 언어 처리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인공 지

능을 넓게 이해하면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등은 물론 언어 능력까지를 포함한 지능체를 인공적으로 만드

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은 연관성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인공 지능과 자연 언어 처리도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구별은 전문가의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 능력을 모사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정보를 저장했다

가 필요한 정보를 인출해 사용하는 정보 검색 시스템(information retrieval system) 등의 지능 시스템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시스템들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과 시스템이 사용에게 정보를 출

력하는 부분(인터페이스 부분), 문제 풀이와 판단 알고리듬 부분(엔진 부분)의 두 부분으로 가를 수 있다. 이

두 부분 중에서 인터페이스 부분이 자연 언어 처리와, 엔진 부분은 지식 처리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이 인터

페이스 부분에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이 강화되면서 주제어가 아닌,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문장을 이용

한 검색이 가능해졌다.1)

둘째로 음성을 이용한 의사 소통과 문자를 이용한 의사 소통의 구별이 자연 언어 처리의 이해에 있어서 중

요하다. 인간은 음성과 문자를 병렬적으로 사용하는데,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에서는 직렬적으로 사용한다.

(1) 음성과 문자의 변환 과정

. 음성 → [분석] [생성] → 음성

문자 → [분석] [생성] → 문자

. 음성 → 문자 → [분석] [생성] → 문자 (→ 음성)

(1 )처럼 인간은 음성을 듣고 문자로 변환하여 이해할 필요가 없지만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에서는 (1 )

처럼 음성에서 문자로의 변환을 피할 수 없다. 이 변환의 필수성은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한 정보의 저장과 조

작이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며2), 또한 기존의 집중적으로 연구된 텍스트 처리

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1 )의 음성 → 문자의 과정이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이며, 문자 → 음성 과정이 음성 합성(speech syn- thesis)이다. 시스템에서의 구현에서 음성 합

성보다 음성 인식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음성 인식 부분이 주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3) 이 음성과 문자의 변

환 때문에 음성 → 문자, 문자 → 음성을 다루는 음성 인식/생성 처리와 문자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

처리 부분이 구별된다.

셋째로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텍스트 분석, 문장 생성 등의 구별이 필요하다.

(2) 분석 층위의 구별

. 나는 학교에 간다.

1) 그런데 인터페이스 부분의 분석 과정과 생성 과정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다. 특히 생성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 다양하게 형식으로 표현 가능하며, 이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분석 과정과 다르다. 생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은 김영택 외(1994)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정보의 저장에 소요되는 기억 용량의 양을 고려할 때 음성 인식 이후의 단계에서는 정보의 기본 처리 단위로 음

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3) 음성 인식의 방법론에는 화자 개개인의 음성 특성을 반영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화자 독립적 방법과 종속적

방법으로 가를 수 있다. 또한 고립 음절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고립 음절 인식 방법과 고립된 음절이 연속할 때

발생하는 특성까지 고려한 연속 음절 인식 방법이 있다.



. 나는 → 나/ 명사 +는/보조사 , 학교에 → 학교/ 명사 +에/ 조사 , 간다

→ 가/ 동사 + / 선어말어미 +다/ 종결어미

. 나는 학교에 간다. → 나는/ 주어 학교에/ 부사어 간다/서술어

계층 구조: [나는 [학교에 가]]

양상 정보: [시제: 현재] [상: 진행상] [문장 유형: 평서문]

형태소 분석은 (2 )처럼 입력형인 어절을 분석하여 형태소를 분리해 내는 과정이며, 구문 분석은 (2 )처

럼 한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문장 성분, 수식 구조, 복문 구조, 시제, 상, 서법 등의 정보를 분석해 내는 과정이

다. 의미 분석은 주로 동음어, 다의어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며, 텍스트 분석은 문장들의 결합체인 텍스트를 분

석하여 주제, 개요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각 분석 층위에서 분석된 출력형 정보의 명세성은 구현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형태소 분석기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2 )의 간다를 가/동사+ 다/어미로만 분석해도 되지만, 구

문 분석까지 고려한다면 동사+ /현재 선어말 어미+다/평서형 종결 어미와 같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

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 층위 구별은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긴요하다.

예를 들어, 맞춤법 검사기는 주로 형태소 분석에 의존하며, 문법 검사기는 형태소 분석은 물론 구문 분석까

지 필요하다. 한편, 문서 요약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텍

스트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형태소 분석과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서식 정보 같은 비언어적 정

보를 이용하여 구현되고 있다. 또 의미 분석은 자동 번역 시스템의 구축에 필수적이다. 번역 시스템에서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밀한 분석, 즉 목표 언어(target language)를 적절히 생성해 내기 위한

출발 언어(source langu- age)의 세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4)

2. 문장 부호의 처리

2. 1 문장 부호에 코딩되어 있는 정보

이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가 있다. 이 마침표를 통해서 우리는 문장이 평서문으로 끝났음을 표시한다. 이렇

듯 문장 부호는 문자를 통한 의사 소통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문장 부호에 대한 사용 규범은

<한글 맞춤법> (1988)의 부록에 규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문장 부호에는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항

에 규정된 부호들, 별도의 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띄어쓰기 및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사용되는 부호들이 포함

된다. 띄어쓰기를 문장 부호에 포함한 점에 이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띄어쓰기는 독해의 편의를 위하여 단

어의 경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장 부호로 이해될 수 있다.5)

이 글에서 다루는 문장 부호의 목록을 나열한 것이 아래의 보기 (3)인데, 이 부호들은 처리 층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해 볼 수 있다.

4) 예를 들어 한영 번역기에서 부사격 조사 에는 영어의 전치사 'at, on, in ' 등에 대응된다. 이 영어 대역어를 적절

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자체의 분석에서는 변별성이 없는, 에와 결합하는 명사의 특수한 의미 자질(예를

들어 [큰 장소], [작은 장소]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5) 띄어쓰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민현식(1999)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처리 대상 부호

. 공백 문자, 가운뎃점, 붙임표, 점, 콜론, 세미콜론, 빗금, 말 줄임표, 괄호, 쉼표

.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 홑따옴표, 겹따옴표, 줄표, 괄호, 쉼표

(3 )은 단어 차원과 관련된 부호, (3 )은 문장 차원과 관련된 문장 부호, (3 )은 구문 분석과 주로 연관된

문장 부호이다.

그런데 자연 언어 처리의 입장에서 부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꼭 언급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첫

째 문장 부호의 명칭 문제이다. 명칭에는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점, 빗금, 콜론, 세미콜론 등과 같이 부호 자

체의 특성에 기인한 부류와 말줄임표, 쉼표, 마침표, 따옴표 등과 같이 기능에서 기인한 부류이다. 그런데 이

명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산기에서는 동일한 코드 값을6) 가지지만 부호의 기능이 다른 경우이다. 단적

인 예로 점과 마침표는 동일한 코드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코드 값만으로는 두 기능이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따옴표의 경우도 코드 값만으로는 여는 따옴표와 닫는 따옴표가 구별되지 않는다. 둘째 띄어쓰기는 전산

기에서는 하나의 문자, 즉 공백 문자로 처리된다.

한편, 이 글의 목적은 문장 부호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나 규범의 정립이 아니라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해서

문장 부호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에 있기 때문에, 설명에 사용되는 예들은 <한글 맞춤법

> (1988)과 국어정보학회(1996)를 참고하여 선별하였다.

2.2 시스템에서 문장 부호 처리의 위치와 역할

형태소 분석기와 구문 분석기 같은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처리 규칙과 처리에 기반이 되는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사전으로 구성된다.7) 이런 시스템에서 문장 부호의 처리 위치는 각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입력 어절을 분석하여 형태소를 분리해 내는 형태소 분석기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형태소 분

석에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前處理) 단계에서 문장 부호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4) 문장 부호 처리의 정보 입출력 관계 1

입력형 처 리 출력형

문자열을 공백 문자를 기준

으로 단위 문자열로 분리
처리 절차

형태소 분석기의

입력형

보기 (4)에서 보는 것처럼 맨 처음 하나의 텍스트는 무수한 문자들의 연쇄체인 문자열로 인식된다. 이 전체

문자열들을 한국어와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 띄어쓰기를 구분자(delimiter)로 하여 단위 문자열로 분

리된다. 즉 공백 문자를 좌에서 우로 탐색하여 그 문자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단위 문자열로 분리한다.8) 이 단

6) 전산기에서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 문자(character)와 숫자 값을 대응시킨 표가 문자 코드 표이다. 이 문자 개념은

일반 글자, 숫자, 특수 문자들이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또한 시각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문자들도 전각 문자를 사

용하는가 반각 문자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코드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국어정보학회

(1996) 제7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글에서 문자의 코드 값은 자판에 있는 문자들에 배당되어 있는 값으로 전제

하겠다.
7) 시스템용 사전에 대한 개관은 김영택 외(1994)를 참고하고, 실제적인 전자 사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최호철, 이

정식(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위 문자열을 좌에서 우로 탐색하면서 문장 부호를 찾아내 적절한 처리를 한 후 출력형을 생성한다. 한편 구문

분석기의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기 (4)와 같은 처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구문 분석

과정에서 보기 (5)와 같은 과정이 한 번 더 일어난다.

(5) 문장 부호 처리의 정보 입출력 관계 2

입력형 처 리 출력형

구문 분석에 필요한

문장 부호
구문 분석의 한 단계

문장 부호

삭제

보기 (5)처럼 구문 분석에 필요한 부호들이 입력형이 되며, 이러한 부호들은 구문 분석 처리 단계에서 적절

히 활용된다.

다음으로 처리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검토해 보겠다. 보기 (6)은 처리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보인 것이다.

(6) 처리에 이용되는 정보의 유형

. 위치 정보: 맨 앞, 맨 뒤, 중간

. 사전 정보: 품사 정보

(6 )의 위치 정보는 단위 문자열에서 문장 부호의 위치에 근거한 정보로서 |"사람이|, |12,340원|, |먹었다.|

와 같이 맨 앞, 맨 뒤, 중간으로 삼분할 수 있다.9)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전의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 이용의 제한은 교착어인 한국어의 언어 유형론적 특질에서 기인한다.

사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표제어와 매칭(matching)이 되어야 하는데,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어

절 자체를 사전 표제어로 등재할 수 없다. 시스템용 사전은 일반적으로 실질 형태소가 등재되어 있는 어근 사

전과 형식 형태소가 등재되어 있는 접사 사전으로 양분되어 구축되며, 어근 사전의 표제어는 체언의 경우는

단독형, 용언의 경우는 어간만이 등재된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굴절형

전부를 표제어로 등재시켜도 무리가 없다.

(7) 한국어와 영어의 사전 매칭의 차이

. We are linguists.

. 우리는 언어학자이다.

. linguists

. 언어학자, 이, 다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문장 부호를 분석할 경우를 살펴보자. 보기 (7)에서 단위 문자열 |linguists.|와 |언어

학자이다.|의 부호 점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 정보를 이용해야 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7 , )과 같이

linguists 와 언어학자, 이, 다가 사전 표제어에 등재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linguists.|의 경우에는 문자

8) 공백 문자의 탐색 방법은 문자 필기의 방향에 의존한다. 아라비아 문자처럼 우에서 좌로 쓰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에서 좌로 탐색해야 한다.
9) 앞으로 단위 문자열을 표시하기 위하여 | | 기호를 사용하겠다.



열에서 점만 제거하면 바로 사전과 매칭이 되지만, |언어학자이다.|의 경우에는 점을 제거한 문자열 언어학자

이다가 사전 표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매칭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국어의 경우에는, 형태소 분

석 전단계에서는 불변화 품사인 관형사와 부사의 경우에만 사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10)

그런데 보기 (5)에서 지적되었듯이 구문 분석에 이용되는 문장 부호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전 이용이 자유롭

다. 이미 형태소 분석이 끝나서 사전의 정보를 읽어 온 후에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형태소 분석기를 위한 문장 부호의 처리

이 장에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위한 문장 부호의 처리 문제를 다루겠다. 문장 부호를 처리의 입장에서 공백

문자, 홑부호(점, 반점, 가운뎃점, 물음표, 느낌표, 콜론, 세미콜론, 빗금, 붙임표, 말줄임표), 쌍부호(큰따옴표,

작은따옴표, 괄호, 줄표)로 삼분하여 다루겠다. 또 부호의 명칭은 한 부호에 기능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중

립적인 명칭을 사용하였고, 부호와 기능 사이에 일대일 대응 관계일 때는 기능을 드러내는,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3. 1 공백 문자

하나의 텍스트는 최초 단계에서 문자들의 연쇄체로 인식되는데, 이 문자열이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단위 문

자열로 분리된다. 이제 공백 문자가 야기하는 문제를 살펴보겠다. 첫째, 공백 문자와 문장 부호 사이의 결합

유형이다. 이 결합 유형은 부호 다음에 공백 문자를 넣는 경우와 넣지 않는 경우로 양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규범의 미비, 독해의 편의 때문에 공백 문자를 임의적으로 넣거나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처리가 어려

워진다.

(8) . 오전 10:20에

' . |오전| |10:20에|

. 오전 10: 20에

' . |오전| |10:| |20에|

. 오전 10 : 20에

' . |오전| |10| |:| |20에|

보기 (8)에서 보는 것처럼 공백 문자에 따라 단위 문자열 자체가 달라진다. (8 )은 2개, (8 )은 3개, (8 )

은 4개의 단위 문자열로 분석된다. 따라서 부호 분석을 위한 출발점부터 달라진다.

이 공백 문자, 즉 띄어쓰기 문제는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11)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중 허용 규정이 문제가 된다. 보기 (9)는 이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9) . 좀 더 (0) / 좀더 (0), 이 곳 (0) / 이곳 (0)

. 세 시 삼십 분 (0) / 세시 삼십분 (0), 삼 학년 (0) / 삼학년 (0)

10) 물론 부사의 경우에 '빨리는, 빨리도와 같이 보조사가 결합한 어절은 사전 매칭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11) 코퍼스 구축 과정에서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한영균(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 불이 꺼져 간다 (0) / 불이 꺼져간다 (0)

. 국립 중앙 박물관 (0) / 국립 중앙박물관 (0) / 국립중앙박물관 (0)

. 중거리 탄도 유도탄 (0) / 중거리탄도유도탄 (0)

일음절 단어인 경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 보조 용언 구

성, 고유 명사, 전문 용어의 경우에 붙여쓰기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용 사전에는 단어 단위로 표제어

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 쓴 경우에는 어절에 공백 문자를 삽입하는, 즉 분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9- 1) . 세시 삼십분 → |세시| |삼십분| → |세| |시| |삼십| |분|

. 세 시 삼십 분 → [세 시] [삼십 분]

보기 (9- 1 )처럼 공백 문자를 삽입하여 단위 문자열을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9- 1 )의 세시가 표제어

로 등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분리된 단위 문자열들은 구문 분석 과정에서 (9- 1 )처럼 하나의 구

로 묶이는 별도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3.2 홑부호

홑부호는 점, 반점, 가운뎃점, 콜론, 세미콜론, 물음표, 느낌표, 빗금, 붙임표와 같이 홀로 기능을 다하는 부호

를 말한다. 이 부호들의 처리와 관련된 판단은 단위 문자열에서 부호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와 미분리해야 하

는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분리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아래의 보기 (10, 11, 12)는 다시 단순히 분리만 해야 하는 경우(10,

11)와 분리 과정이 복잡하거나 분리 후 다른 조작을 가해야 하는 경우(12)로 가를 수 있다. 그리고 (10, 11)은

그 부호의 모든 사용법을 생각해 볼 때, 형태소 분석과 관련하여 분리만 되는 경우(10)와 분리되기도 하고 미

분리되기도 하는 경우(11)로 다시 가를 수 있다.

(10) .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나?

. 아, 닭이 밝구나! [느낌표]

.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5, 6세기 1, 2, 3, 4 [반점]

.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세미콜론]

(11) .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점]

. 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콜론]

.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 125원

(12) . 그것 참 훌륭한(?) 태도다. [물음표]

. 철수ㆍ영이, 영수ㆍ순자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하였다. [가운뎃점]

. 겨울-나그네 불-구경 휘-날리다 나이론-실

보기 (10, 11)의 경우에는 단위 문자열에서 부호를 분리해 내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 )의 |돌아오

나?|의 경우에는 |돌아오나|와 |? |로, (11 )의 |기둥이다.|는 |기둥이다|와 |.|으로 분리하면 된다. 이 예들에서

문장 부호들은 모두 단위 문자열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12 )에서는 물음표를 대상으로 잡고 앞뒤의 ( 과 ) 를 함께 분리해 내야 한다. 즉 |훌륭한(?)|을 |훌



륭한|과 |(?)|로 분리해야 한다. 한편 보기 (12 )에서는 단위 문자열을 가운뎃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자열로

분리해야 하며, (12 )의 붙임표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므로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의 사

전 매칭을 위해서는, 붙임표를 문자열에서 삭제하고 좌우 문자열을 결합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미분리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13) 어디 나하고 한 번 ..... . 하고 철수가 나섰다. [말줄임표]

(14) . 1919. 3. 1.

. 1. 마침표 . 물음표 가. 인명

. 서. 1987. 3. 5.

(15) . 3.14158

14,314원

. 8ㆍ15 광복

. 오전 10:20 요한 3:16 대비 65:60

. 3/4분기 3/ 20 1996/ 10/9

. 02- 3290- 2499 690930- 1111111

보기 (13)의 말줄임표는 앞뒤에 공백 문자가 오므로 언제나 말줄임표만으로 단위 문자열(|.....|)을 구성한다.

따라서 부호와 문자를 분리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기 (14)에서는 단위 문자열의 마지막에 문장 부호가

위치하고, 그 부호를 인접 선행하는 문자들이 숫자이거나 항목 표시로 사용 가능한 일음절어( , , , 가,

나, 다 등)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2) 한편 보기 (15)에서는 부호가 숫자들 가운데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상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작 없이 단위 문자열을 형태소 분석기의 입력형으로 보내면 된다.

3.3 쌍부호

쌍부호는 따옴표, 괄호, 줄표 등과 같이 여는 부호와 닫는 부호가 쌍으로 결합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부호를

말한다. 홑부호와 쌍부호를 가른 이유는 쌍부호의 경우에 여는 부호와 닫는 부호가 동일한 단위 문자열에 존

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호의 위치, 부호 앞 또는 뒤에 오는 문자들의 양상이 홑부호들과는 다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처리는 한층 복잡해진다.

또한 쌍부호는 형태적 특징으로 둘로 가를 수 있는데, 여는 기호와 닫는 기호의 모양이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이다. 괄호류( ( ), { }, [ ] )는 여는 기호와 닫는 기호의 모양이 다르지만, 줄표(- - )의 경우 여는 부호와

닫는 부호의 모양의 차이는 없다.13) 한편 인쇄물에서는 여는 따옴표와 닫는 따옴표가 모양상 구별이 되지만

자판을 통한 입력에서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즉 전산기 입력 시에는 구별이 안 된다. 이후에 문서 편집기에서

는 자동으로 여는 따옴표와 닫는 따옴표를 구별하는 알고리듬을 작동시켜 구별해 준다. 따라서 문장 부호의

처리에서는 여는 따옴표와 닫는 따옴표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14)

12) 보기 (14 )의 |서.|는 준말 표시의 점이라고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어정보학회(1996: 36)에서는 비

현실적이고 잘못된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준말 표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에는 표제어에 점이

포함된 형태로 사전에 등재될 것이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기를 위해서 별도의 처리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
13) 전산기에서 줄표를 입력하는 방법은 전각 문자 —를 사용하거나, 붙임표 - 두개를 연달아 사용하여 - - 형태로

입력하기도 한다. 또 줄표의 앞뒤에는 공백 문자를 넣지 않는다. 영어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한데, 붙임표와

동일한 길이(n dash), 붙임표의 두 배 길이(M dash), M dash의 두 배 길이인 two M dash라는 세 가지 모양이

사용된다.



먼저 따옴표를 살펴보겠다. 아래의 보기 (16)은 큰따옴표의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16) .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 응, 그 사람.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17) . |"그야| , |"사람은|, |"응|

. |보아겠지."|, |동물이다."라고|, |사람."|

보기 (17)은 단위 문자열의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17 )처럼 여는 따옴표는 문자열 맨 처음에 위치하고,

(17 )과 같이 닫는 따옴표는 문자열 끝이나 라고, 고 앞에 위치한다. 또 여는 따옴표와 닫는 따옴표가 동일

한 단위 문자열 내에 존재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18) .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19) . | 지식이|, | 실천입니다.|

. | 하늘이|, |있다.고|

위의 보기 (18)은 작은따옴표의 환경을 보여 주고 있으며, (19)는 단위 문자열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18

)은 소위 강조 용법의 따옴표로서 여는 부호와 닫는 부호가 동일한 단위 문자열 내에 위치한다. 여는 부호

의 위치는 문자열 맨 앞이며, 닫는 부호의 위치는 동일 단위 문자열 내에서 여는 따옴표를 후행하거나(보기

19 ) 문자열 라고, 고 앞에(보기 19 ) 위치한다. (19 )의 | 실천입니다.|에서는 따옴표의 순서를 이용하여

닫는 따옴표를 구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는 형태소 분석에 직접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면 된다.

하지만 구문 분석을 위해서는 큰따옴표의 영역 표시 정보는 보존되어야 한다. 구문 분석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복문을 단문으로 분석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내포절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큰따옴표의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인용문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즉, 보기 (16 ,

)의 경우에 따옴표로 묶여 있는 영역이 바로 내포절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괄호류를 살펴보겠다. 보기 (20, 21)은 소괄호의 용법을 보여 주고 있다.

(20) . (1) 주어 ( ) 명사 (라) 소리에 관한 것

. 우리 나라의 수도는 ( )이다.

(21) . 3ㆍ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 니체(독일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 무정(無情)은 춘원(6ㆍ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

(20 )과 같이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동일한 단위 문자열 내에 존재하고, 그 사이의 문자가 일음절인 경

14) 일반적으로 따옴표의 경우 텍스트의 홀수 번째는 여는 따옴표, 짝수 번째는 닫는 따옴표로 구별하는 알고리듬을

취하고 있다. 줄표도 동일한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여는 부호와 닫는 부호를 구별할 수 있다.



우에는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아도 형태소 분석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편 (20 )의 |)이다.|에서

는 닫는 괄호를 삭제하면 된다. 이제 (21) 같은 유형의 처리 절차를 살펴보자.

<형태소 분석을 위한 괄호류의 처리 규칙>

A. 열고 닫는 괄호가 단위 문자열 내에 모두 존재

A1. 여는 괄호가 문자열 중간에 있고 닫는 괄호가 문자열 끝에 오는 경우

○ |운동(1919)| → |운동| |(1919)| → |운동| |1919|

① 여는 괄호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하고

② 괄호를 삭제한다.

A2. 여는 괄호가 문자열 중간에 있고 닫는 괄호도 문자열 중간에 있는 경우

○ |커피(coffee)는| → |커피는(coffee)는| →|커피는| |(coffee)는| → |커피는| |coffee는|

① 닫는 괄호 뒤의 문자(문자열)를 여는 괄호 앞에 복사한다.

② 여는 괄호를 기준으로 두 문자열을 분리하고, 괄호들을 삭제한다.

B. 여는 또는 닫는 괄호 중 단일 문자열 내에 하나만 존재

○ |니체(독일| |철학자)는| → |니체는(독일| |철학자)| → |니체는| |독일| |철학자|

○ |불확실(단호하지| |못함)은| → |불확실은(단호하지| |못함)| → |불확실은| |단호하지| |못함|

① 단일 문자열 내에 여는 괄호만 존재하면, 이후의 단위 문자열들을 탐색하여 닫는 괄호를 찾는다.

② 닫는 괄호 뒤의 문자열을 잘라내서 여는 괄호 앞에 삽입한다.

③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하고, 괄호들을 삭제한다

이 처리 절차에서 절차 A2와 B의 차이점은 닫는 괄호 뒤의 문자열을 복사하느냐 잘라내느냐의 차이인데,

절차 B에서는 보기 (21 , )에서 보는 것처럼 괄호 안의 구와 괄호 밖의 단어가 동격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

문에 닫는 괄호 뒤의 문자열을 잘라낸 것이다.

(22) . 나이[年歲]가 많으시다.

.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

보기 (22)는 대괄호의 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처리 알고리듬은 괄호의 처리 절차를 따르면 된다.

지금까지 형태소 분석을 위한 괄호류의 처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구문 분석을 위해서 보기 (21)의 괄호류

는 동격 구조 내지 수식 구조로 분석되어야 한다. 즉, 괄호에 쌓인 단어 전체의 동격어 내지 피수식어를 찾아

수식/피수식 관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은 동격어/피수식어를 찾아내는 일이다.

보기 (21 )에서 1919 의 동격어는 두 어절인 3ㆍ1 운동이다. 그런데 괄호류의 처리는 구문 분석 전 단계에

위치한다. 즉 3ㆍ1 운동이 하나의 명사구로 묶이기 전 단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동격어 또는 피수식어가 운

동인지 3ㆍ1 운동인지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괄호류의 동격어/피수식어 선택 전략으로 괄

호를 인접 선행하는 명사를 동격어/피수식어로 선택한다는 규칙을 세울 수밖에 있다.

마지막으로 줄표를 살펴보겠다.

(23) . 그 신동은 네 살에-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벌써 한시를 지었다.

. |살에- -보통| → |살에| |보통|, |나이에- -벌써| → |나이에| |벌써|

보기 (23 )처럼 줄표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한 후, 줄표를 삭제하면 된다. 형태소 분석만을 위해서는 이



처리로 충분하다. 물론, 구문 분석을 위해서는 줄표의 작용 영역 정보가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3.4 형태소 분석기를 위한 문장 부호 처리 절차

지금까지 살펴본 형태소 분석기를 위한 문장 부호의 처리 절차를 유사 코드 형태로 정리해 보겠다. 아래에

제시된 것은 실제 문장 부호 처리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기 조건들과 처리 명령들을 자연 언어로 기

술한 원시 유사 코드이다.15)

<처리 분기>

if: 입력 문자열에 대상 문장 부호가 있는가?

{ 홑부호이면 <홑부호 처리> 절차로 가고, 쌍부호이면 <쌍부호 처리> 절차로 가라. }

<홑부호 처리>

if: 대상 부호의 앞뒤에 글자가 숫자인가?

{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고, 다시 <처리 분기>로 가라. }

else if: 대상 부호가 ① 단위 문자열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②- 1 그 부호를 인접 선행하는 문자들이 숫

자이거나 ②- 2 항목 표시로 사용 가능한 일음절어( , , , 가, 나, 다 등)인가?

{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고, 다시 <처리 분기>로 가라. }

else:

{ 대상 문장 부호를 삭제하고, 다시 <처리 분기>로 가라. }

<쌍부호 처리>

if: 대상 부호가 따옴표(큰따옴표, 작은따옴표)인가?

{ 대상 문장 부호를 삭제하고, 다시 <처리 분기>로 가라. }

else if: 대상 부호가 괄호류인가?

{ 16쪽의 <형태소 분석을 위한 괄호류의 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다시 <처리 분기>로 가라.

}

else if: 대상 부호가 줄표인가?

{ 대상 부호를 중심으로 문자열을 분리하고, 대상 부호를 삭제한다. 그리고 다시 <처리 분기>로 가

라. }

4. 구문 분석기를 위한 문장 부호의 처리

제3장에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위한 문장 부호의 처리 문제를 다루었다. 형태소 분석만을 염두에 두었을 때

는 추출하지 않았던 문장 부호의 정보들이 구문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한 문장 부호

에 대한 처리라고 할지라도 구문 분석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 차이점에 주

목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다.

15) 문장 부호 처리기의 구현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사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번역 과정에서는 자료 구조의 결정, 조건들 및 처리 명령의 기술이 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전산학과 언어학의 공동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처리 규칙 기술에 사용된 명령어인 if, else if, else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if는 가장 처음 조건 기술에, else if
는 직전의 if와 동일 층위에서의 조건 기술에, else는 직전의 else if 또는 if와 동일한 층위에서 이전에 언급된 것

이외의 모든 조건 기술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건의 작용 영역은 { }로 표시하였다.



4. 1 분석 대상 문장 한정

형태소 분석기는 어절을 기본 입력형으로 하지만 구문 분석기는 한 문장을 기본 입력 단위로 한다. 구문 분

석에서는 문자들의 연쇄체에 불과한 하나의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끊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장 한정과 관련해서는 점, 물음표, 느낌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처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문

장의 종지부로 작용하는 부호와 그렇지 않은 부호의 환경을 구별해 내는 일이다. 먼저, 점의 경우를 살펴보겠

다.

점의 처리에서는 종지부호로 사용되는 점, 즉 마침표와 비종지부호로서의 점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 (24,

25)는 종지부호로서의 점을, (26, 27)은 비종지부호로서의 점의 쓰임을 보여 주고 있다.

(24)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25) 놀라운 일.

정답은 연필로 쓸 것.

(26) . 1919. 3. 1.

. 1. 마침표 . 물음표 가. 인명

. 3.14158

. 서. 1987. 3. 5.

' . 나는 G. W. F. Hegel을 좋아한다.

(27) . 응, 그 사람. 하고 그는 대답했다

. 그때 장군은 방패로 내 몸을 가리라. 고 말했다.

이러한 용법의 구별을 모사한 처리 규칙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비종지부호로 사용된 보

기 (26 , , )과 같은 용법은 ① 점이 단위 문자열 끝에 위치하고, 그 점에 숫자나 일음절만 인접한 경우,

또는 ② 점이 숫자 사이에 위치한 경우로 한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26 )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 (26 )의 |서.|는 한글 맞춤법에 규정된 준말 표시의

용법인데, 한국어에서는 흔하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었다.(한국어정보학회 1996: 36) 그러나 (26 ') 같이 현실

적으로 한글과 로마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문장이 있으므로 준말 표시 용법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보기

(25)의 |일.|, |것.|과 같이 명사로 끝나는 불완전한 문장에 종지부호로서 점이 사용될 수도 있다.

(28) . 일. 것. [불완전한 문장] [종지부호]

. 1. . 가. [항목 표시] [비종지부호]

. 서. [준말 표시 1] [비종지부호]

. G. W. F. [준말 표시 2] [비종지부호]

위에서 언급된 점의 환경을 정리해 보면 보기 (28)과 같다. 그런데 분석 대상 문장 한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마침표로 사용된 점(보기 28 )과 비종지부호로 사용된 점(보기 28 , , )을 구별할 수 있는 조건만 찾

으면 된다. 이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쪽의 환경 기술이 더 쉬운가를 판단해야 한다.

마침표로 사용된 (28 )의 환경 기술을 위해서는 일음절 명사(일, 것 등)와 일음절 동사의 명사형(함, 감, 삼

등)의 목록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하지만 마침표로 사용되지 않은 (28 , , )의 환경을



기술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28 )과 같이 항목 표시에 사용 가능한 한글과 로마자 일음절의 목록( , ,

, 가, 나, 다, A, B, C, a, b, c 등)은 쉽게 작성 가능하다. 다음으로 (28 )과 (28 ) 사이의 구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준말 표시 용법인 보기 (28 )의 경우에는 국어에서의 사용 예가 흔하지 않으므로 처리 규칙에

고려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① 점이 단위 문자열 끝에 위치하고, 그 점에 숫자 또는 항목 표시에 사용 가능한 한글과 로마자

일음절( , , , 가, 나, 다, A, B, C, a, b, c 등)이 인접한 경우, 또는 ② 점이 숫자 사이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점을 기준으로 문장을 한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기 (27)은 인용문의 마침표 용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때의 점은 당연히 분석 문장 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인용문에서 문장 부호의 문제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둘째로 물음표와 느낌표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자.

(29) .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니?

. 아, 달이 밝구나!

(30) . 그것 참 훌륭한(?) 태도다.

. 아이쿠! 큰일 났구나.

' . 아이쿠, 큰일 났구나.

보기 (29)는 종지부호로 사용된 경우이고 (30)은 비종지부호로 사용된 예들인데, (29)와 (30) 사이의 구별이

문제이다. 물음표의 경우인 (29 )과 (30 ) 사이의 구별은 쉽다. (30 )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물음표

의 앞뒤에 항상 괄호가 온다는 조건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느낌표의 경우인 (29 )과 (30 ) 사이

의 구별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30 )의 느낌표는 (30 ' )의 쉼표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30

)에서 느낌표를 기준으로 문장을 자를 수는 없다.

(29)의 밝구나!와 (30)의 아이쿠!를 구별하기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분석 문장

대상 한정은 형태소 분석이 되기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밝구나 → 밝+구나로 형태소 분석하여 구나가 종결

어미라는 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마침표를 제외한 어절 밝구나는 용언의

활용형이며, 아이쿠는 불변화형인 감탄사라는 정보이다. 즉, 불변화사는 사전 표제어로 등재되지만 용언의

경우에는 어간만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밝구나의 경우에는 사전 매칭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느낌표의

경우에는 사전 매칭에 실패한 경우에는 문장으로 한정하고, 성공한 경우에는 문장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처

리 규칙을 세울 수 있다.

이제 인용문에서 점, 물음표, 느낌표의 처리 문제를 다루어 보자.

(31) . 그때 장군은 방패로 내 몸을 가리라. 고 말했다.

. 그때 장군은 뭐, 하고 있느냐? 고 말했다.

. 그때 장군은 아이쿠, 큰일 났구나! 라고 말했다.

. 응, 그 사람.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32) 그때 장군은 뭐, 하고 있느냐? 방패로 내 몸을 가리라. 고 말했다.

보기 (31, 32)에서 보는 것처럼 점, 물음표, 느낌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직접 인용문의 경우이다. (31)처럼

따옴표 내에 한 문장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점, 물음표, 느낌표에 따옴표가 인



접 후행하면 문장으로 자르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우면 된다. 그런데 (32)처럼 따옴표 내에 두 문장 이상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를 발생시킨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따옴표는 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작용 영역을 표시하는 쌍부호에 속한다. 따라서

여는 따옴표와 닫는 따옴표 사이의 점, 물음표, 느낌표가 나타나면 앞의 처리와는 달라져야 한다. 만약 따옴표

처리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32)는 물음표를 기준으로 두 문장으로 분리될 것이다. 따라서 (31, 32)를 위한 다

음과 같은 처리 규칙을 세울 수 있다.

<인용문 내의 점, 물음표, 느낌표 처리 규칙>

① 여는 따옴표를 만나면 그 위치를 기억하고 점, 물음표, 느낌표(대상 부호)를 찾는다.

②- 1 대상 부호에 따옴표가 인접 후행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 부호를 탐색한다.

②- 2 대상 부호에 따옴표가 인접 후행하면, 그 따옴표 위치를 기억하고 계속 대상 부호들을 탐색하여,

바로 다음에 만나는 대상 부호를 기준으로 문장을 한정한다.

** 대상 부호에 따옴표가 인접 후행할 때까지 ②- 1을 반복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대상 문장 한정을 위한 문장 부호의 처리 절차를 유사 코드 형태로 정리해 보겠다

<처리 분기>

if: 여는 따옴표가 있는가?

{<인용문 내의 점, 물음표, 느낌표 처리 규칙> 절차로 가라. }

else:

{<분석 대상 문장 한정> 절차로 가라. }

<분석 대상 문장 한정>

<처리 분기2>

if: 대상 부호(점, 물음표, 느낌표)가 있는가?

{점이면 <점>으로 가고, 물음표면 <물음표>로 가로, 느낌표면 <느낌표>로 가라. }

<점>

if: 점이 단위 문자열 끝에 위치하고, 그 점에 숫자 또는 항목표시에 사용 가능한 한글과 로마자 일음

절( , , , 가, 나, 다, A, B, C, a, b, c 등)이 인접하는가?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고, <처리 분기2>로 가라. }

else if: 점이 숫자 사이에 위치하는가?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고, <처리 분기2>로 가라. }

else:

{점을 기준으로 문장을 한정하고, <처리 분기2>로 가라. }

<물음표>

if: 물음표 앞뒤에 괄호가 오는가?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고, <처리 분기2>로 가라. }

else:

{물음표를 기준으로 문장을 한정하고, <처리 분기2>로 가라.}

<느낌표>

if: 느낌표를 제외한 어절의 나머지 부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가?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고, <처리 분기2>로 가라. }

else:

{느낌표를 기준으로 문장을 한정하고, <처리 분기2>로 가라.}



4.2 쉼표

쉼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 중 많은 부분이 구문 분석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쉼표에

대한 처리는 구문 분석의 한 처리 단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형태소 분석이 끝난 후 단계이므로 사전의 정보

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쉼표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처리 가능

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3) .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 용기,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이의 자산이다.

.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합니다.

보기 (33 , )에서는 명사가 제시어로, (33 )에서는 수사가 문장 부사어로 사용된 예들이다. (33 ) 순서

를 나타내는 수사가 문두에 나와서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쉼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도 분석에 큰 어려

움이 없다. 하지만 (33 , )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가 쉼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34 )처럼

명사와 명사로 구성된 명사구로 분석될 가능성이 많다.

(34) . 빵, 빵이

. 빵[N] 빵[N] 이[조사] → [빵 빵][NP] 이[조사]

하지만 쉼표가 있고, 명사가 조사 없이 문두에 나오는 경우에는 부사어로 처리한다는 규칙을 세운다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16)

둘째로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는 때를 표시하는 쉼표의 용법을 살펴보겠다.

(35) .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을 보았다.

보기 (35)에서 쉼표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한의 피수식어는 철수가 되며, 간직한의 피수식어는 경주

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쉼표 정보를 활용하면 최소한 피수식어는 인접 후행하는 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5 )에서는 가능한 피수식어가 누이동생 하나밖에 없지만 (35 )에서는 불국사와 무영탑

둘이 있다.

그런데 (35 )처럼 N1 N2 의 N3 구성에서는 [N1 N2] 의 N3 구조와 덜 자연스럽지만 N1 [N2 의 N3]

수식 구조가 가능하다. 이 N1 [N2 의 N3] 구조에서도 N2와 N3에서 의미상 N3가 핵이기 때문에 N1의 피수

식어는 N3가 된다. 따라서 쉼표가 관형형 어미를 인접 후행할 때 피수식어는 가능한 피수식어 후보 중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명사라는 처리 규칙을 세울 수 있다.

셋째로 문장 중간에 삽입된 구절의 처리 문제를 살펴보겠다.

16) 물론 제시어를 문장 부사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문장 부사어로 처리한 것은 문장

부사어가 논항 분석과 수식어 분석 과정에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36) .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

보기 (36)을 위한 처리 규칙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쉼표에 후행하는 쉼표(제2 쉼표)가 있고 제2 쉼표에

접속 어미가 인접 선행하면, 쉼표 사이의 문자열 전체를 좌측 끝으로 이동시킨다.

지금까지 살펴본 쉼표의 처리 절차를 유사 코드 형태로 정리해 보겠다.

<쉼표의 처리 규칙>

if: 쉼표가 있고, 명사가 조사 없이 문두에 나오는가?

{그 명사를 문장 성분상 부사어로 분석한다. }

else if: 쉼표가 있고, 그 쉼표가 관형형 어미를 인접 후행하는가?

{그 관형절을, 가능한 피수식어 후보 중 가장 우측에 있는 명사의 수식어로 삼는다. }

else if: 쉼표에 후행하는 쉼표(제2 쉼표)가 있고, 접속어미가 제2 쉼표를 인접 선행하는가?

{쉼표 사이의 문자열 전체를 문장의 좌측 끝으로 이동시킨다.}

4.3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와 문장 유형 분석

이 절에서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와 문장 유형 분석의 상관성을 검토해 보겠다. 구문 분석 과정에서 문장

유형을 분석하는데 이용 가능한 정보는 어미 정보와 문장 부호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정보가 가지는 분석

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살펴보자.

(37) .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 이 일을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왔긴 왔구나.

(38) .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니?

. 제가 감히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

(39) . 아이쿠, 큰일 났구나!

. 눈이 온다!

. 지금 즉시 대답해!

. 부디 몸조심하도록!

보기 (37, 38, 39)는 문장 부호와 종결 어미의 상관성을 살펴본 것인데, 문장 부호와 종결법 사이의 대응 관

계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장 부호를 보고 종결법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38)에서처럼 물음표의 경

우에는 비교적 정확히 종결법을 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결 어미를 통해 문장 유형을

분석하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문장 부호를 이용한다.

(40) . 나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 너 그 친구 전화번호 알아?

. 세상에, 장난감이 그렇게 많아!

즉 보기 (40)에서처럼 종결 어미 자체가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문장 부호를 이용하여 종결법을 판

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장 유형의 처리 절차를 유사 코드 형태로 정리해 보겠다.



<문장 유형의 처리 규칙>

if: 종결 어미가 문장 유형과 관련하여 중의성을 가지는가?

{그 종결 어미에 마침표가 인접 후행하면 평서문으로, 물음표가 인접 후행하면 의문문으로, 느낌표

가 인접 후행하면 감탄문으로 분석한다.}

else:

{사전(辭典)에 기록된 종결 어미의 종결법 정보에 따라 문장 유형을 판단한다.}

5. 결론 및 남은 문제

지금까지 자연 언어 처리의 관점에서 문장 부호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자연 언어 일반

에 대해서 개괄한 후, 자연 언어 처리에서 문장 부호 처리가 차지하는 위치와 문장 부호에 코딩되어 있는 정

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형태소 분석기를 위한 문장 부호 처리를 다루었는데, 이 장에서는 문장 부호를 크

게 공백 문자, 홑부호, 쌍부호로 삼분하여 설명하였다. 홑부호와 쌍부호는 부호가 홀로 기능하는가 아니면 쌍

으로 기능하는가를 기준으로 한 구별이며, 이 구별은 처리의 난이도를 반영한 구별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 절차를 원시 유사 코드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정리하였다.

구문 분석기를 위한 문장 부호의 처리에서는 분석 문장 한정, 쉼표, 문장 부호와 문장 유형을 다루었다. 분

석 문장 한정은 입력 문자열을 구문 분석기의 처리 단위인 한 문장으로 분리하는 절차이며, 특히 이 부분에서

는 형태소 분석을 위한 처리와 구문 분석을 위한 처리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쉼표 처리에서

는 쉼표가 한 문장 내의 통사 구조(특히 문장 성분 분석과 수식 관계)를 분석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장 부호와 문장 유형의 상관성을 고찰하면서, 종결 어미가 중의성을

가질 때 보조적이긴 하지만 문장 부호를 이용하여 문장 유형을 판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제 이 글에서 다루어지긴 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언급하면서 글을

마치겠다. 첫째, 문장 부호의 처리에 있어서 사전 정보를 어떤 모듈에서 어느 정도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다. 사전 정보가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점은 형태소 분석에 방해가 되는 문장 부호들을 처리한 이후

인데, 이를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 전에 처리할 문장 부호와 이후에 처리할 문장 부호를 구별해서 처리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 구별은 사전 정보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효율적인

사전 이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문장 부호의 처리는 형태소 분석기와 구문 분석기의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

문에 문장 부호의 처리 절차의 배열 순서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 배열 순서는 구현하려고 하는 자연 언어 처

리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에만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쌍부호인 괄호류는 형태소

분석 전단계(前段階)에서 한 번 처리되고 구문 분석 과정에서 수식 구조, 복문 구조와 관련하여 한 번 더 처리

되어야 하며, 따옴표는 구문 분석의 인용문 처리에서 한 번 더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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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ural Language Process ing and Punctuat i on Marks

Kyung-Ho Yi

Korea University

We very often use punctuation marks in processing of communication with others in written language.

And up until now punctuation marks are interpreted only by human beings. But, metaphorically speaking,

computer , a new interpreter, became the new user of punctuation marks. The advent of the new age was

possible by virtue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order to help understanding this situation, I explain

how punctuation marks are processed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Chapter 1, I briefly examin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general. In Chapter 2, I explain the

information encoded in punctuation marks and I think of the role and the place of punctuation marks

processor. Further , I argue for the stages of punctuation mark processing classified into pre-morphological

analysis stage and in- syntactic analysis stage. This classification reflects the levels of information that

punctuation marks have.

In Chapter 3, I deal with the processing of punctuation marks for the morphological analysis. This

process means the operation of eliminating obstacles from morphological analysis. In this chapter,

punctuation marks are classified into space character, single marks and pair marks. Single marks function

by themselves and pair marks so as fair . Pair marks have scope of operation and the scope often appear

in multi word segments, which cause difficulties in processing.

In Chapter 4, I deal with the processing of punctuation marks for the syntactic analysis. In many topics,

I focus on the determination of one sentence, comma and the relationship with punctuation marks and

types of sentence. First , the determination of one sentence means the process that input strings are divided

into one sentence as a unit of syntactic analysis. This process deals with dot, question mark and

exclamation mark. And quotations increase difficulties of processing. Second, commas have much

information of syntactic structures, such as sentence components and modification. I focus on availabilities

of the information in terms of language processing. Finally, in spite of subsidiary conditions, we use

punctuation marks in order to determine sentence types. That is to say, if final endings have ambiguity of

sentence type indication, we use punctuation marks as a determiner of sentence types.


